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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님과 달님 
 

자연과 가까워지려는 마음 

 

  우리나라의 시간관념은 모두 자연과 관련됩니다. 그중에서도 대부분 천체와 

관련됩니다. 1 년을 ‘해’라고 하고, 1 개월을 ‘달’이라고 합니다. 하루를 뜻하는 

‘날[日]’도 해의 의미입니다. ‘날이 밝았다.’고 하고, ‘날이 샜다.’는 표현도 합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표현도 해가 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날’과 관련이 있는 시간인 ‘낮’도 해와 관련이 됩니다. 옛말에는 저녁을 뜻하는 

‘나조[夕]’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나조’도 해와 관련이 됩니다. 우리는 해와 달의 

움직임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알았던 것입니다.  

   한 달은 달의 모습이 바뀜에 따라 초승달과 그믐달로 나누어집니다. 15 일을 

나타내는 ‘보름’이라는 시간 단위는 다른 언어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름도 

달과 관련이 있는 단어로 보입니다. 달이 가득 찬 ‘보름’을 우리는 넉넉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우리의 소망을 다 들어줄 것 같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정월 대보름이나, 추석날이 음력 보름인 것은 우리 민족의 달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말에서 자연은 존중의 대상이었습니다. ‘해님, 달님, 별님, 하느님’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연에 존칭을 나타내는 접미사 ‘-님’을 붙인 

것입니다. ‘-님’을 붙여서 이야기하면 더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또한 우리는 비나 눈이 내리는 것도 사람의 행위처럼 주체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신다’를 사용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언어에서 ‘비가 온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비가 내린다는 표현만 있는 언어도 많습니다. 

한자어에서는 ‘비가 온다(來雨)’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물론 비를 존대하는 

언어는 거의 없습니다. 
 

 ‘하느님 맙소사’라는 표현에서는 하늘에 대한 두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행위를 두려워하며, 우리를 벌하지 말기를 비는 것입니다. 또한 병 중에 천연두는 

두려운 마음에 ‘마마’라고 극존칭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천연두를 ‘손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두려움과 친근함이 동시에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호랑이를 산신으로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산신도를 보면 늘 호랑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호랑이 그림이 민화에서 매우 귀여운 모습으로 친근하게 

표현되기도 하는 것으로 봐서는 두려운 존재만은 아닌 듯합니다. 자연을 두려워해서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과는 친근해져야 한다는 

조상들의 생각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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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 안의 자식 
 

       ‘품’이라는 말은 ‘가슴’과 유의어처럼 쓰이지만 느낌은 전혀 다른 말이다. 

‘품’이라는 말에는 온도가 있다. 따뜻함이 있고, 정이 담겨 있다. ‘품’이라는 말만 

들어도 포근함이 느껴지는 것은 이 단어의 마력이다. ‘엄마 품’이라는 표현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도 따뜻함이 겹쳐지기 때문이다. ‘아빠 품’이나 ‘그대의 품’이라는 

말에도 다정함이 있다. 

      ‘품’과 관련된 표현 중에 ‘품 안의 자식’이라는 것이 있다. 주로 낳아서 기를 때는 

부모만을 생각하던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부모에는 관심이 없음을 한탄하며 

사용하는 말이다. 어린 시절 아이들은 엄마가 조금만 안 보여도 울고 난리가 난다.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처럼 불안해한다. 엄마 품을 찾는 것이다. 간절함이 느껴진다. 

하지만 좀 지나면 아이들도 안다. 엄마는 단순히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방을 혼자 쓰고 싶어 한다. 아이 나름대로의 독립선언인 

셈이다. 하지만 굳은 결심의 선언도 밤이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밤이 깊어 가면 

아이들은 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슬그머니 부모의 방으로 

찾아든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아이처럼. 부모의 품을 벗어나기가 쉬운 게 아니다. 

밤에 부모 잠자리 옆에 서 있는 아이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는 부모가 한둘이 

아니다. 

      그렇지만 영 엄마나 아빠의 품을 떠나지 못할 것 같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밤에 

혼자서도 잠을 잘 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문을 열어 봐도 이제는 더 이상 안 온다. 

엄마가 안 보이면 울던 아이가 이제는 집에도 늦게 온다. 방문을 닫고 지내기도 한다. 

품을 찾기는커녕 소리 없는 단절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서서히 품 안을 떠나는 

시기가 온다. 아이가 크면서 부모와의 이야기보다 재미있는 수많은 일들이 생기고, 

부모보다 가슴 저리게 그리운 사람도 생겨난다. 그러고는 한 발짝씩 부모의 곁을 

떠나간다. 부모는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지만 어차피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홀로서야 하는 자식이기에 응원하며 손을 놓아야 하는 것이다. 때로는 손을 

놓아야 함이 아파서 부모는 눈물짓지만, 홀로 힘든 일을 이겨나가는 자식을 보며 

대견함을 느끼기도 한다. 

      부모의 품을 떠나가는 시기가 저마다 차이가 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부모의 곁을 

떠나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학에 갈 때와 군대에 갈 때, 결혼할 때가 품 안을 

떠나는 시기가 된다. 아이가 대학을 먼 곳으로 진학하게 되면 품 안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부모와 자식이 애절한 이별을 처음 하는 순간이다. 자식이 군대에 가는 

것이나 결혼을 하는 것도 부모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품에서 내놓는다는 것은 

기쁘면서도 아린 일이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은 주로 자식이 부모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표현 

이기도 하다.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한다. 서운해서일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도 부질없다. 자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곁을 

떠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마침내는 부모의 곁을 떠나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품 안에 자식이 있을 때 더 잘 해 주고,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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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무궁화 = '샤론에 피는 장미'라는 뜻의 Rose of Sharon 

 우리나라에는 1 백여 품종의 무궁화가 자라고 있는데, 꽃 색깔에 따라 단심계, 배달계, 

아사달계 등으로 크게 분류된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서 꽃잎 중앙에 붉은 꽃심이 있는 

단심계(丹心系) 홑꽃을 보급 품종으로 지정하였다. 무궁화는 7 월 초순에서 10 월 하순까지 

매일 꽃을 피워 보통 한 그 루에 2 천∼3 천여 송이가 피며, 옮겨 심거나 꺾꽂이를 해도 잘 

자라고 공해에도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민족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을 잘 

나타내 주기도 한다. 

 세계 여러 나라에는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꽃이 있다. 일본의 나라꽃은 

벚꽃이고, 영국의 나라꽃은 장미, 우리나라의 나라꽃은 무궁화이다. 무궁화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꽃말(꽃 이름의 뜻)을 담고 있다. 

 일제시대(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던 때) 때 일본사람들은 우리 한민족이 좋아하는 

무궁화를 뽑아 버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일부러 무궁화꽃 나무들로 냄새나는 화장실을 

둘러 심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럴수록 무궁화를 민족의 상징으로서 더욱 

사랑하고 지켜왔다. 

 1945 년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은 후에는 자연스럽게 국기봉을 무궁화꽃 봉우리로 

정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상징 역시 무궁화로 정하게 되었다.  

옛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고조선 이전부터 하늘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다는 

말이 있다. 신라는 스스로를 ‘무궁화의 나라’라고 불었고 중국에서는 우리나를 가리켜 

‘무궁화가 피고 지는 군자의 나라’라고 했다고 한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무궁화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애국가의 노랫말로 인해 더욱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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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시대의 집-계급사회와 연결된 모습 

 

우선 그것을 알기 전에 신라의 계급제도를 먼저 살펴보아야한다.  

신라 계급제도는 "골품제"로 계급에 따라 정치적인 출세는 물론, 혼인, 가옥의 규모, 옷 색깔 

등이 정해졌다. 결혼은 같은 신분끼리 할 수 있었는데 만약, 서로 다른 계급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 아랫 신분을 따라가야했으며 태어나는 아이조차도 아랫 신분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성골이나 진골은 같은 계급끼리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짝이 사라지면서 근친혼이 

성행했다. 그들은 자신의 혈통과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해야했다. 

 
 *안악 3 호분의 고구려 부엌. 한 여인이 부뚜막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다. 아궁이에서 지핀 

불길이 고래 구들을 따라 굴뚝으로 빠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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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 헌강왕 (875-886)편에는 서라벌에는 처마와 

처마가 닿은 기와집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땔감으로 숯을 

사용했다고 기록했다.  

신라인들이 땔감으로 나무를 때지 않고 숯을 사용했다고 한 

것에는 가옥구조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온돌은 추운 

북쪽지방에서 발달한 반면에 대청마루는 남쪽지방에서 주종을 

이루었다. 따라서 신라인들이 대체적으로 온돌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숯을 땔감으로 사용했다면 그래도 난방을 겸한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숯불은 집안에서 피웠을 것이며, 티피처럼 

집 안의 화덕에서 숯불을 피웠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무로 집안 화덕에서 불을 피운다면 그 연기가 심했을 것이기에 

서라벌 사람들은 숯으로 대신했다고 나는 추정한다. 침대상이 

있는 신라인들이 안방에 나무로 때는 난방은 연기를 심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부티나는 방법이 숯이었을 것이다. 

 

* 백제 시대의 집(家) 형태:  
주상가옥은 창고형태로 사용된 것이 아닌 아마도 가옥 형태로 쓰인 어쩌면 최초의 2 층집 

구조로 이해해야 할 듯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Bhaan6InWAhViwYMKHWk4DiAQjRwIBw&url=https://ggtour.or.kr/blog/2012/03/22/%EC%84%B1%EB%82%A8-%ED%86%A0%EC%A7%80%EC%A3%BC%ED%83%9D%EB%B0%95%EB%AC%BC%EA%B4%80/&psig=AFQjCNG4aLlx3rTvt2s_11-_HEUReAB8lw&ust=1504555384506720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Whrrj54nWAhVC44MKHVhnA6IQjRwIBw&url=http://m.blog.naver.com/hplove32/220683504112&psig=AFQjCNG4aLlx3rTvt2s_11-_HEUReAB8lw&ust=1504555384506720


백두반 읽기-이해해서 표현하기 연습 (2018.9.22) & 과제물 

 

 

고구려 시대의 집 : 무용총의 벽화에서 볼 수 있는 고구려 가옥 형태 

 

 
온돌 system   &  고구려 시대의 대장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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